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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活字의 書體 開發에 바친 한평 생 

崔 I를 섭톨 

(셔울시스댐 서체개발부 고운) 

1. 왜 한글 활자의 서체를 개발해야 하는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롤 들어 볼 수 있다. 

(1) 기존 활자체는 아직도 손질할 데가 많기 예문에. 

(2) 납활자와 수동사식기 의 글자(아날로그 글자)보다 캠 퓨터로 생 산되 

는 글자(다지렬 글자) 시대가 와서， 많은 종류의 활자 셔체가 요구되 

고 있기 혜문에. 

(3) 활자 셔체 종류가 많지 않아셔， 개량 또는 개발해야 할 서체가 많 

기 혜운에. 

(4) 로마자， 가나 글자， 함자 둥의 서체는 다양하연서도 미척으로도 찰 

다듬어져 있는데 비하여， 한글의 활자셔체는 너우 단조홉기 혜문에. 

수년 전까지만 해도 납활자률 주로 사용했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실 

정이다. 냥활자는 동자모(銷字母) 또는 조각자모(影횟j字母)에 의혜서 생 

산되며， 그 자모에 납올 녹여 부A연 수만 자률 만틀어 낼 수 있기 때운 

에， 모형(母쩔)이라고도 이른다. 

파거 얼본이냐 미국에셔는 모형을 양산(量훌)하기 위해 부형(父훨)올 

만들어 써 왔다. 조각 자모가 음각(陰刻)인 데 바하여 부형은 양각(陽찾U) 

으로 되어 있어셔， 글자도 훨씬 청교하고 아릅답다. 그러나 이것은 훨자 

(原字)아비 (활자의 윈도률 그리는 사랍)가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말하자연， 훤도 기솔이 완벽혜야 한다는 돗이다. 우리 한글 자체(字짧)의 

기본이 다듬어져 있지 않은상태에서는좋은활자가나오기 어렵다고본다. 

팡복된 지 40 여 년이 지났다. 그동안 6.25 동란 퉁 사회척 격동이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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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지만， 모든 분야에서 눈부실 청도로 발전되어 있고 또 되어 가고 있 

는데， 문화 발달의 기본 요소가 되는 활자 서체가 만쪽스럽게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생각할 혜， 돗이 있는 사랍은 누구냐 하루바뻐 아륨당 

고 질용척인 서체가 개발되기롤 바라는 마음이 철설할 것이다. 

그러나 활자 서체 개발에 있어서도 가장 큰 품제는 자금이 엄청나게 소 

요된다는 일이다. 들어가는 자금의 몇 배 이익이 생긴다고 하면 누가 했 

어도 벌써 해 놓았을 헤지만， 이익이 보장되지 않기 째문에 민간 차원의 

투자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청부 차원에서 서둘렀어야 

했다. 

그러면 우션 개량이나 개발올 해야 할 원자(原字)는 몇 자냐 될 것인 

가? 한글 원자만 25, 000 내지 30， 000 자이고， 이것을 제작하는 데 소요 

되는 기간은 약 3 년이 결렬 것으로 생각한다. 그것도 기본 서체에 한해 

서 말이다. 

그러연 여기서 근대 이후 활자 셔체가 어떻게 개발돼 왔는가 하는 문제 

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2. 우리말 성서 발간에 쓰인 근대식 납활자의 글씨 

1880 년대 말 한글 납활자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자 

본(字本)은 공주(公州) 출신 최지혁 (崔智農)이 썼다. 이와는 별도로 1882 

년에 만주 봉천(奉天)에서 서상륨(徐相뽑)과 백홍준(白빼俊)이 자본을 써 

서 옥활자(木活字)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얼본 주재 스코틀란드 성셔 공 

회에 보내져， 일본 요코하마(橫홉)에서 냥활자롤 만들어 냈다고 한다. 

만드는 방법을 간단히 소개해 보면， 도장나무를 일정한 규격으로 활자 

옴집과 꼭 같게 깎고， 앓은 한지(韓紙)에 자본올 잘 써서 각목(刻木)에 

전사(轉寫)한 다음 조각을 하되， 활자 모양으로 글자 이외의 부분융 파 

낸다. 목각(木刻)을 한데 묶는데， 사이사이에 연판융 끼워서 한개 한개 

독립올 시킨 후에 혹연가루칠올 한다. 그리고 전통(電簡)에 넣어서 동 

(銷)을 올리는데， 0. 2mm 두께가 되연 다시 떼어낸 다옴， 이번에는 뒤펀 

에 동올 두껍게 올려서 가공올 하연 전태자모(電服字母)가 되는 것이다. 

이 활자의 서체는 한자 한자 따로 보연 별로 잘된 글써 같지 않￡나， 

100 여 년의 세월이 지나 오늘에 이르렀는데도 이 서체에 대해서는 단정 

을 지적하는 논의가 없고， 7 포인트(6 호)로 축소 인혜를 혜도 개량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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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8 포인트보다도 오히려 커 보일 갱도로 가독생 (可調性)이 매우 우수한 

데는 강탄올 금치 못한다. 마치 된장국 맛과 같이， 늘 보아도 구수한 맛 

을 흥기고 있는 셔체라고 하겠다. 

3. 청펀자모(輕片字母〕 시대로부터 C.T.S. 시대까지 

8.15 혜방 이전은 물론이요， 6.25 동란 직후까지 고 박경셔(朴慶績) 옹 

이 손초각한 활자를 경펀자모(일명 ‘전태자모’)로 만들어서， 그자모에 의 

하여 활자블 주조(짧造)하고， 조판 인쇄를 해 왔다. 그분이 8 포 활자를 

위시해서 9 포， 5 호， 4 호까지 완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나마도 5 

호까지 세 종류는 얼본인 하쓰다 활판(初田活版)이 자금을 지현해 주었기 

혜문에 완성된 것이라 한다. 당시에는 한자 자모는 일본에서 가져왔고， 

한글 제목은 고 박경서 용과 납북된 최모 씨， 고 조정수 써에 의해서 만들 

어져 쓰이다가， 벤톤 자모가 나타나게 되니까 천부 버렸올 것으로 짐작된 

다. 국렵 박물관에 소장했어야 할 물건이데， 참으로 애석한 느낌이 든다. 

4. 벤튼 자모에 대하여 

훨자는 사변 당시인 1953 년 5 월에 서울 신문사에 입사하여 목각 조각 

(木刻影찢U)으로 없는 활자 보충 작업을 하다가， 기계로 조각하는 시대가 

불훤간 올 것을 예견하고 조각기에 대함 연구률 1 년여 동안 해 보았다. 

그러나 완성은 할 수 없었고， 다만 노력한 보랍이 있어서， 문교부 방침에 

의하여 일본에 가셔 기계 조작법과 원자(原字) 셜계법을 배워 가지고 와， 

국정 교과서 회사에셔 국민 학교 교과서의 활자를 생산하기 시착하게 되 

었다. 말하자연， 최초의 주자(走者)로 활자 개 량 사업에 착수한 것이다. 

화사에 근무하면서 퇴근 후에는 형화당 인쇄(주)의 청탁융 받아 출판사 

용 국문 명조(明朝)의 원자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그 때만 혜도 셔체 개 

발에 있어셔는 황무지를 개척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누구에게 의논하거나 

물어 불 상대도 없고， 다만 당시 운교부 펀수국장이던 고 최혐배 념이 주 

도하시는 ‘한글 서체 개발 연구회’에서 매월 1 회씩 연구 발표회를 가쳤 

는데， 그 혜마다 공명우(公炳禹) 박사와 문교부 펀수국 촉탁 이흥용(일명 

이임풍)， 그 밖에 대학 교수 세 명과 필자 퉁 5.6 영이 질무 없이 이론만 

으로 발표를 하였다. 그래도 그 발표회 때문에 한글 원자 중 고덕 서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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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었던 것이다. 

한글 명초 활자 서체는 본다 명초가 아니고 해셔(樓홉)라고 해야 될 것 

인데， 한자 명조에 혼합해서 쓰이기 때문에 부르기 쉽게 명조라고 일걷게 

된 것으로 안다. 아무튼 한글 명조 서체를 처옴 만든 고 박경서 용의 활 

자 서체를 본받아셔 만들어 형화당 인쇄(주)에 납품을 하였고， 그 서체의 

본을 고 최청호(崔正浩) 씨에게 하청을 주어， 그분이 삼화 인쐐(주)에 제 

공한 것이 현재까지 전국의 출판 몇 안쐐엽계에서 사용되고 았으며， 또 

필자가 개발한 고댁체가 보급되어 쓰이고 있다. 그 때부터 고 최정호 써 

는 일본의 모리자와 사식 회사와 (주)사연 회사(寫맑會社)에 수섭 년간 한 

글 원자 글씨룰 수출해 왔고， 필자는 전국의 신문사를 상대로 자모(字母) 

영업을 해 왔다. 그리하여 각 신문사가 일본에서 수입하던 대소 한자 활 

자와 자오는 필자의 서체로 된 자모로 대체하게 되었다. 기억나는 큰일로 

는， 1965 년 9 월에 창간된 중앙 일보사의 활자 자오 전부를 제작한 일파， 

1968 년 2 월 한국 일보사 화재로 인하여 활자가 다 타 버렸는데， 다행히 

훨자의 공장에 모든 글자판이 있었기에 단시일에 복구할 수 있었던 일올 

들수있다. 

5 년 전에는 서울 신문의 한글 활자 서체롤， 본운과 제목 둥 영조와 고 

닥을 합해서 여밟 벌을 만들어 주었는데， 일본의 사연 회사(寫짧會社)로 

보내져서 전산 사식 cc.T.s. ) 기계와 함께 수업이 된 것이다. 

개인으로서는 서체 개발이 어려우나， 현재는 회사에 소속돼 있으므로， 

이제부터는 제목 글자에 치중해서 개발해 볼까 한다. 별챔 내용과 같이 

신문의 본운용 활자는 개량을 거듭한 것이 일곱 번이고， 출판 인쇄용으로 

명조 한 벌을 최근에 개량했으며， 훤생 10 명과 함께 셔울 시스댐의 컴퓨 

터용 글씨롤 1 년여 동얀에 2 만여 자 제착하였다. 

맺는 말 

한글 활자 글씨(원자)를 제착하는 데는 션천척인 재능도있어야하지만， 

후천척안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원자를 셜계， 제착하는 기술과 

방법은 말로는 설명하기 어렵고， 그 비철(秘뚫)이 몇 가지 있는데， 먼저 

글씨를 쓰는 기본으로서 서예(훌훌)훌 열심히 해야 한다. 그래야 셔체에 

대한 미척 감각올 가지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자신의 착풍에 대해서 

누가 어떤 명을 하더라도 좋게 받아들얼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계속 




